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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의 학교생활만족감과 수업흥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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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의 참여가 학교생활만족감과 수업흥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효과가 종단적
으로 지속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대도시에 거주 중인 중학생으로서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실험집단 451명과 자유학기제에 미참여한 통제집단 466명으로 자유학기제가 종료된 이후 매 년 3차년도까지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였다. 학교생활만족감의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 참여한 실험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 경향은 2차년도까지 지속되었지만 3차년도에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업 흥미 중 주지교
과 수업의 분석 결과, 3년 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예체능 수업 흥미에 대한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 시행집단이 미 시행집단 보다 1차년도, 2차년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3차년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유학기제의 지속적 효과를 위하여 단기적 운영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과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s of participation in the free semester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interest in classes and whether the effect persisted longitudinally. The participants were
students from middle schools located in large cities: 451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466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Only the students of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free 
semester. The data were collected at the end of the free semester for three year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until the second year but not in the third year. Seco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interest in the main subject class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until the third year. Third, students' interest in art and sports classes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until the second year but not in the third yea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ong-term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 rather than short-term 
introduction is required for the continuous effects of the fre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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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하고 창의
성을 갖춘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입시 위주의 주입
식 교육에 의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
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1] . 또한, 지
금까지 시행되어 온 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와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수업방식을 강요한다는 범사회적 
우려가 팽배하게 형성되었으며[2], 입시와 시험 위주의 
수업,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면서 학교는 교육적 
기능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과 한계를 
인식한 정부는 학업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자
유학기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13].

자유학기제는 불안정한 시기인 중학교 과정에서 진로
개발을 위한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의 교육적 서비스를 제
공하고[3],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꿈과 끼를 탐색
하고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
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운영되었다[4][13].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
제로 확대되어 단위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제도적으로 안착하는 
과정 중에 자유학기제의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5], 
진로성숙의 효과 연구[4][6],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운영 
만족도 연구[16] 등이 있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경험
하면서 이전에 비해 학교생활과 인간관계가 개선되었으
며[17], 학습동기와 흥미가 생기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역
량이 개선되었고[7],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능력에서 긍
정적 변화가 나타난 것[13]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당해 년도에 실시된 자유학기
제의 성과와 실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4][6] 자유
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의 지속적인 변화 및 성과의 지속
성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14]. 자유학기
제의 교육적 지향점이 학생의 역량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활동의 제공을 통해 학교생활 및 수업에 대
한 만족감과 흥미를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
유학기제에 참여한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생활만족감과 
수업에 대한 흥미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
한 객관적인 성과와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
유학기제가 학생의 성장과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준
다는 근거가 됨으로써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전체 교육과

정 중 유의미한 정책으로서 볼 수 있게 된다[14][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집단과 미시행한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횡단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극복하고 자유
학기제에 의해 학생의 변화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 지 알
아보기 위하여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3차년도에 걸쳐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유학기제의 궁극적 목적인 학
교생활의 만족감과 수업에 대한 흥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는지 밝혀봄
으로써 자유학기제의 성과와 효과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유학기제 시행집단은 미시행집단보다 

학교생활만족감의 효과가 종단적으로 나
타나는가?

연구문제 2. 자유학기제 시행집단은 미시행집단보다 
수업에 대한 흥미의 효과가 종단적으로 
나타나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도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

로서 이 중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인 실험대상은 451
명이고, 자유학기제 미시행된 학교의 학생인 통제집단은 
466명이다. 자료 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관찰되지 않은 
변수에 의한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통제할 수 없
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험집단인 자유학기제 학
교를 선정한 후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학교 규모 및 학생 수 
등이 유사한 학교를 선정하는 짝표집(paired sampling)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에 대한 조사는 2016
년부터 2018년까지 매 년 1학기가 종료될 무렵 1회씩 3
년 동안 실시하였다. 동일한 연구대상에게 3년 동안 실
시하면서 전학, 결석 등의 이유로 일부 학생과 불성실한 
응답자 등 일부는 누락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Table 1).

Classification 1st 2nd 3rd

Treatment group
(Free Semester)

Male 243 238 230
Female 235 226 221
overall 478 464 451

Control group
(Non-free Semester)

Male 244 239 234
Female 237 231 232
Overall 481 470 466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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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group
(Free Semester)

Control group
(Non-free Semester) Independent sample t-test

variables year M SD M SD t p

School life 
Satisfaction

1st 3.92 0.84 3.77 0.86 3.77 <.001
2nd 3.91 0.81 3.70 0.89 5.00 <.001

3rd 3.76 0.88 3.68 0.90 1.74 .08

Table 2. Longitudinal Results on School life satisfaction

2.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생활의 만족감과 교

사, 학생들 간의 긍정적 관계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의 실태조사 문항, 학교생활만족
감 문항[16]과 수업흥미 문항[18]을 활용하였다. 학생의 
실태조사 문항은 성별, 학업성취도, 사회경제적 배경, 자
기주도학습시간 등을 파악하는 조사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성취도와 사회경제적 배경은 상, 중, 하로 평가
하며, 자기주도학습시간은 일 평균 학습시간을 답하도록 
구성되었다. 학교생활 만족감 문항은 학교생활 전반적 만
족감, 정서적 만족감 등을 측정하며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흥미 문항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에 대한 흥미와 예술, 체육 등의 예체능 관련 교과에 
대한 흥미를 측정하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높은 점수는 학교생활 만족
도와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교생활 만족감의 Cronbach α는 .90, 수업흥
미 문항의 Cronbach α는 .87로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 반복측정 혼합모형(Repeated 
measure mixed model),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3개의 시점별로 학교
생활만족감과 수업에 대한 흥미가 자유학기 경험 집단과 
미경험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과 
경험하지 않은 학생 집단의 연차별 변화를 살펴보기 위
하여 반복측정 혼합모형을 실시하였다. 반복측정 혼합모
형은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유사하지만, 모형에서의 잔차
를 개인 간 분산과 개인 내 분산으로 구분하여 임의효과
를 추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성별, 학업성취도, 사회경제적 배경, 자기
주도학습시간이라는 학생 특성을 공변인으로 통제하여 
학교생활만족감과 수업에 대한 흥미의 변화 양상을 파악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학교생활만족감
학교생활만족감의 경우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인 실험

집단과 미시행 집단인 통제집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시행 
집단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t=3.77, 
p<.001). 이와 같은 경향은 2차년도에도 이어져 나타났
으나(t=5.00, p<.001) 자유학기제 시행 2년이 지난 3차
년도조사에서는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의 평균이 3.76, 
미시행 집단의 평균이 3.68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
지 않았다(Table 2). 

혼합모형 분석 결과를 반복측정 혼합모형(Repeated 
measure mixed model)과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차년도의 경
우 반복측정 혼합모형과 학생변인을 공변인으로 한 반복
측정 분산분석 모형 모두에서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가 
학교생활만족감과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반복측정 분산분석 모형의 경우, b=.14, p<.01). 1
차년도와 대비한 시간효과의 경우, 자유학기제 경험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1-2차년도 또는 1-3차년도 사
이의 학교생활만족감의 변화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차년도 b=.05, p>.05, 1-3
차년도 b=-.07, p>.05). 이는 해당 기간 중 학교생활 만
족감의 변화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실험집단과 미경험
한 통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표 2와 연관해서 살펴보면,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실험집단의 학교생활만족감 평균점수가 미경험한 통제집
단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였지만, 3차년도에 실험집
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2차년도까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
균 차이가 컸으나 3차년도에는 실험집단의 점수가 급격
하게 감소하면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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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ed measure mixed model Repeated measure ANOVA

fixed effect b s.e. p b s.e. p
treatment effect 0.15 0.04 <.01 0.14 0.04 <.01 

time effect(1-2) -0.06 0.03 0.07 -0.01 0.04 0.82 
time effect(1-3) -0.09 0.03 <.05 -0.05 0.04 0.21 

treatment*time interaction effect(1-2) 0.05 0.05 0.28 0.05 0.05 0.35 
treatment*time interaction effect(1-3) -0.08 0.05 0.10 -0.07 0.05 0.18 

gender -0.15 0.03 <.01 
academic achievement 0.10 0.01 <.01  

social economic status -0.02 0.02 0.42 
self-directed learning time 0.01 0.00 <.01  

invariable number 3.77 0.03 126.74 3.40 0.06 0.00 
random effect est. s.e. % est. s.e. %

variance between students 0.27 0.02  0.24 0.02 
residual 0.48 0.01 0.47 0.01 

Table 3. Results on School life Satisfaction using the Repeated measure mixed model

Treatment group
(Free Semester)

Control group
(Non-free Semester) Independent sample  t-test

variables year M SD M SD t s.e.

academic classes  
interest

1st 3.35 0.90 3.31 0.87 1.15 .25
2nd 3.44 0.78 3.37 0.78 1.76 .07
3rd 3.22 0.97 3.20 0.90 .35 .73

art classes interest
1st 3.91 0.89 3.68 0.92 5.20 <.01
2nd 4.10 0.86 4.02 0.89 -2.02 <.05
3rd 3.78 0.95 3.79 0.94 .19 .85

Table 4. Longitudinal Results of groups on Classes Interest

3.2 수업에 대한 흥미
수업에 대한 흥미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주지교과목

과 관련한 주지 교과 흥미와 미술, 음악, 체육 등의 예체
능 과목과 관련한 예체능 교과 흥미로 구분하여 측정하
였다. 주지 교과 흥미의 경우, 총 3개년도 동안 자유학기
제를 시행한 실험집단과 미시행한 통제집단 간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예체능 교과 흥미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실험집단이 미시행한 통제집단보다 
1차년도(t=5.20, p<.01), 2차년도(t=2.02, p<.05)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3차년도에는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3차년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지 교과 흥미
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실험집단의 평균이 3.22, 미시
행한 통제집단의 평균이 3.20으로 두 집단간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예체능 교과 흥미의 3차년도 
결과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3.78, 통제집단의 평균은 
3.79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혼합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반복측정 혼합모형과 학생변인을 통제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모형 모두에서 자유학기제의 시행 
여부가 주지교과 흥미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
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와 대비한 시간효
과의 경우에도 자유학기제 경험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
가 1-2차년도 또는 1-3차년도 사이의 주지교과 흥미의 
변화에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해당 기간 중 주지교과에 대한 수업 흥미의 변
화는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인 실험집단과 미시행 집단인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두 집단의 평균 점수에서 변화의 추이를 보면 2차년도
까지 비슷한 양상으로 증가하였다가 3차년도에는 비슷한 
정도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5).  

주지교과 수업흥미에 있어서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
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예체능교과 흥미에 대
해서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처치효과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 즉,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자
유학기제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보다 예체능교
과 수업에 대한 흥미가 일관되게 높았다. 



자유학기제의 학교생활만족감과 수업흥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종단연구

171

Repeated measure mixed model Repeated measure ANOVA
fixed effect b s.e. p b s.e. p

treatment effect 0.05 0.04 0.23 0.04 0.04 0.30 
time effect(1-2) 0.06 0.03 0.06 0.17 0.03 <.01 
time effect(1-3) -0.11 0.03 <.01 0.01 0.03 0.87 
treatment*time interaction effect(1-2) 0.02 0.05 0.69 0.02 0.05 0.60 
treatment*time interaction effect(1-3) -0.03 0.05 0.49 -0.04 0.05 0.35 
gender -0.12 0.03 <.01 
academic achievement 0.24 0.01 <.01 
social economic status 0.04 0.02 <.05 
self-directed learning time 0.02 0.00 <.01 
invariable number 3.31 0.03 0.00 2.33 0.06 0.00
random effect est. s.e. % est. s.e. %
variance between students 0.30 0.02 0.20 0.01 
residual 0.45 0.01 0.42 0.01 

Table 5. Results on Academic Classes Interests using the Repeated measure mixed model

Repeated measure mixed model Repeated measure ANOVA
fixed effect b s.e. p b s.e. p

treatment effect 0.23 0.04 <.01 0.22 0.05 <.01
time effect(1-2) 0.34 0.03 <.01 0.37 0.03 <.01 
time effect(1-3) 0.11 0.03 <.01 0.14 0.04 <.01 
treatment*time interaction effect(1-2) -0.15 0.05 <.01 -0.16 0.05 <.01
treatment*time interaction effect(1-3) -0.24 0.05 <.01 -0.24 0.05 <.01 
gender -0.14 0.04 <.01 
academic achievement 0.04 0.01 <.05 
social economic stasus 0.00 0.02 0.97 
self-directed learning time 0.01 0.00 <.01
invariable number 3.68 0.03 0.00 3.56 0.07 0.00
random effect est. s.e. % est. s.e.
variance between students 0.35 0.02 0.34 0.02 
residual 0.47 0.01 0.47 0.01 

Table 6. Results on Art Classes Interests using the Repeated measure mixed model

예체능 교과 흥미에 대한 혼합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반복측정 혼합모형과 학생 변인을 공변인으로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모형 모두에서 자유학기제의 시행 여
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b=.22, p<.01). 

1차년도에 대비한 시간 효과의 경우에도 자유학기제 
경험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1-2차년도 또는 1-3차
년도 사이의 예체능 교과 흥미의 변화에 있어 유의미하
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차년도 b=-.16, 
p<.01, 1-3차년도 b=-.24, p<.01).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의 예체능 교과 흥미의 변화가 미
시행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적인 방향으로 나타났음
을 의미한다. 즉, 자유학기제 1차년도에는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의 예체능 교과 흥미 평균 점수가 미시행 집단보다 
높았으며, 2차년도에는 두 집단의 점수가 모두 증가하였

으나 미시행 집단의 증가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차년도에는 두 집단의 점수가 감소하였는데 자유학

기제 시행 집단이 미시행 집단보다 감소의 폭이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예체능교과 수업흥미의 경
우 1차년까지의 평균 증가폭은 자유학기제 시행집단이 
미시행집단보다 컸고, 1차년과 2차년 사이의 평균 증가
폭은 미시행집단이 시행집단보다 컸으나, 2차년까지 시
행집단의 평균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차년과 3차년 사이에는 평균이 감소했는데 그 
감소폭은 시행 집단이 더 커서 결국 3차년에 시행집단과 
미시행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
다(Table 6).

예체능교과와 교과 외 활동 수업에 대한 흥미는 1차년 
대비 2차년 혹은 3차년에 최종적으로 증가하거나 유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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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교과와 교과외 활동 수업 흥미에 대한 처치×시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예체능교과 수업 
흥미의 경우, 자유학기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1차년 대
비 2차년에는 다소 증가하였고, 다시 3차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사후 대비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1차
년 대비 3차년 예체능교과 수업 흥미는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에서는 감소량이, 자유학기제 미시행 집단에서는 증
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과외 활동에 대한 흥미 또한 모두 1차년 대비 2차년
에서 증가하고, 3차년에서 감소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
차년 대비 3차년 변화 즉, 감소분은 자유학기제 시행 집
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제한 반복측정 분산분석모
형 모두에서 자유학기제의 시행 여부가 주지교과 흥미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주지교과에 대한 수업 흥미의 혼합모형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반복측정 혼합모형과 학생변인을 통 1차년도와 
대비한 시간효과의 경우에도 자유학기제 경험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1-2차년도 또는 1-3차년도 사이의 주
지교과 흥미의 변화에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기간 중 주지교과에 대한 
수업 흥미의 변화는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인 실험집단과 
미시행 집단인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두 집단의 평균 점수에서 변화의 추이를 보면 
2차년도까지 비슷한 양상으로 증가하였다가 3차년도에
는 비슷한 정도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5).

주지교과 수업흥미에 있어서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
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예체능교과 흥미에 대
해서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처치효과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 즉,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자
유학기제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보다 예체능교
과 수업에 대한 흥미가 일관되게 높았다. 

예체능 교과 흥미에 대한 혼합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반복측정 혼합모형과 학생 변인을 공변인으로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모형 모두에서 자유학기제의 시행 여
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b=.22, p<.01). 1차년도에 대비한 시간 효과의 경우
에도 자유학기제 경험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1-2차
년도 또는 1-3차년도 사이의 예체능 교과 흥미의 변화에 
있어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차
년도 b=-.16, p<.01, 1-3차년도 b=-.24, p<.01).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의 예체능 교과 흥
미의 변화가 미시행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적인 방

향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즉, 자유학기제 1차년도에
는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의 예체능 교과 흥미 평균 점수
가 미시행 집단보다 높았으며, 2차년도에는 두 집단의 점
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미시행 집단의 증가가 더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3차년도에는 두 집단의 점수가 감소하였는데 자유학
기제 시행 집단이 미시행 집단보다 감소의 폭이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예체능교과 수업흥미의 경
우 1차년까지의 평균 증가폭은 자유학기제 시행집단이 
미시행집단보다 컸고, 1차년과 2차년 사이의 평균 증가
폭은 미시행집단이 시행집단보다 컸으나, 2차년까지 시
행집단의 평균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차년과 3차년 사이에는 평균이 감소했는데 그 
감소폭은 시행 집단이 더 커서 결국 3차년에 시행집단과 
미시행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
다(Table 6).

한편, 자유학기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주지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흥미는 1차년 대비 3차년에 평균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예체능교과와 교과 외 활동 
수업에 대한 흥미는 1차년 대비 2차년 혹은 3차년에 최
종적으로 증가하거나 유지되었다. 

예체능교과와 교과외 활동 수업 흥미에 대한 처치×시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예체능교과 수업 
흥미의 경우, 자유학기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1차년 대
비 2차년에는 다소 증가하였고, 다시 3차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사후 대비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1차년 
대비 3차년 예체능교과 수업 흥미는 자유학기제 시행 집
단에서는 감소량이, 자유학기제 미시행 집단에서는 증가
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과외 활동에 대한 
흥미 또한 모두 1차년 대비 2차년에서 증가하고, 3차년에
서 감소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차년 대비 3차년 변화 즉, 
감소분은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유학기제의 경험
이 학교생활 만족감과 수업에의 흥미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
보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와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생활만족감의 경우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인 
실험집단의 점수가 미시행 집단인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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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3.77, p<.001). 이와 
같은 경향은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직후인 1차년도와 2차
년도에도 이어졌으나(t=5.00, p<.001), 3차년도조사에서
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혼합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자유
학기제를 경험 여부가 학교생활만족감의 연차별 변화를 
살펴보면, 1차년도의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이 
미시행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지만, 1차년도 대비한 시간 효과의 경우에는 2차년도, 
3차년도까지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결국 자유학기
제의 시행 직후인 1차년도에는 학교생활만족감에 단기적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유학기제 활동 참여가 학생의 주
관적 행복감[1]을 비롯하여 학교에 대한 긍정적 평가[8],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9]을 미쳤다는 연구 결
과와 일맥상통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자유학기제 시행 직
후 측정했을 때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
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부담과 입시 경쟁
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과 참여적 수업, 진로 탐색 등을 
추구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경험은 과거와 달리 학교생
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만족감에 대한 효과의 지속
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진행되는 자유학기제 이
후 2학년, 3학년에는 성취지향적 수업과 평가 등이 반영
된 기존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면서 자유학기제의 경험과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것이다. 즉, 고등학교 입시를 앞 둔 
시기가 되면 개별학습, 결과 지향적 평가가 강조되면서 
자유학기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6][10]는 연구와 동
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나 진로 선택에 대한 중압
감의 영향으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
성이 있다. 현재 자유학기제가 중고등학교 전반에 체화되
고 연계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가 종
료되면 다시 입시에 편중된 수업이나 주지교육에 집중되
면서 학교생활만족감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주지 교과에 대한 흥미의 경우 3개 년도 동안 자
유학기제를 시행한 실험집단과 미시행한 통제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혼합모형 분석결과
에서도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과 미시행 집단 간의 유의
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유학기제 운영의 특징이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참여와 활동중심의 교수학습방법, 
시험에서 탈피한 과정중심의 평가[11]에 있으며, 진로탐

색할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등을 강화한 제도[9]
로서 주지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 과목 교육과정의 운영
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주지교과는 시험과목으로 인식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과목으로 이해하면서 주지교과에 대한 흥미나 즐
거움의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셋째, 예체능 교과 흥미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실험집단이 미시행한 통제집단보다 1차년도(t=5.20, 
p<.01), 2차년도(t=2.02,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높았으며, 3차년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러한 경향은 혼합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보이고 있는데, 2차년도까지 자유학기제 시행집단의 평
균이 미시행집단의 평균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2
차년도와 3차년도 사이에 시행집단의 평균이 미시행집단
에 비해 훨씬 더 감소하여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사
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자
유학기제 수업 후 기대수준이 지속성을 갖지 못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예술, 체육 활
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학생들의 수업
에 대한 즐거움과 기대수준이 높아져서[15][19] 자유학
기제가 종료된 이후 학년부터는 예체능 교과 수업 운영
이 상대적으로 비교됨으로써 수업에 대한 흥미가 크게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수업의 즐거움과 만족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입시제도가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감과 부담감이 공존하게 된다[12]. 
즉, 평가나 시험에 부담이 없는 자유학기제 시행 당시에
는 만족도가 높으나 자유학기제가 종료된 이후에는 고등
학교 입시에 대한 부담과 입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자유학기제가 부담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유
학기제의 교육적 효과를 유지하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유지되기 위해
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가 단발적인 이
벤트가 아닌 학생을 위한 교육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교
육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과 호응으로 자
유학년제로 확장되었지만,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높인
다는 교육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
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
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교
육 활동과 프로그램의 제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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